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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고전읽기 논술 능력고사(초등3~4학년)

[문제] 아래 이야기의 밑줄 친 내용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
동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들어 홍욕심 학생을 비판해보자. (600
자 내외)

YM초등학교 4학년 2반 아이들은 놀이공원으로 봄소풍을 가기로 결정하고 두
근거리는 마음으로 소풍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소풍날에는 모둠별로 도시
락을 준비해서 같은 모둠원이 준비한 도시락과 간식을 함께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소풍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나전학 학생이 새롭게 2반에 전학을 왔습니다. 나
전학 학생은 새로운 친구들에게 잘 부탁한다며 초콜릿을 선물로 잔뜩 사 왔습니다. 
반장 백리더는 초콜릿을 반 뒤편 사물함 위에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이 초콜렛은 여기다가 둘게. 욕심부리면서 한 번에 여러 개씩 먹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먹자. 그러면 모두가 충분히 몇 개씩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모두 좋다고 얘기하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홍욕심 학생은 혼자서 
초콜릿을 다 먹고 싶었습니다. 홍욕심 학생은 평소에도 “나 한 명쯤 욕심내고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초콜릿을 하나씩 가져갈 때 
몰래 열 개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 많던 초콜릿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모
두 동이 나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은 몇 개 먹어 보지도 못 했는데 초콜릿이 
다 없어졌다며 울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반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이나 간식을 사오는 
학생은 없었고 홍욕심 학생도 간식을 얻어먹을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놀이공원에 가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홍욕심 학생이 속한 3모둠엔 모
두 여덟 명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준비를 하려던 홍욕심 학생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만있어 보자. 모둠원이 여덟 명이니 나를 빼고서도 도시락을 싸 오는 아이가 일곱 
명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나 한 명쯤 도시락을 안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다른 애들이 자기 먹을 거보다 조금씩 더 많이 가져올 테니 말이야. 그래, 도시락 준
비하는 것은 귀찮고, 오전 내내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남한테 얻어 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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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되는데 뭐하러 내가 도시락을 준비하겠어? 역시 난 천재야!”

다음날 홍욕심 학생은 어떤 도시락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놀이공원에 갔습
니다. 아침부터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고나자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4학년 2
반 아이들은 모둠별로 흩어져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 나누어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3모둠 아이들은 아무도 도시락을 꺼내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3모둠 아이들 중 아무도 도시락을 꺼내지 않자 홍욕심 학생
은 초조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3모둠 아이들은 하나같이 홍욕심 학생처럼 생각해 나 
하나쯤 도시락을 갖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고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어
요. 그렇다고 안 가져온 다른 아이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3모둠 아이들은 다른 반 아이들이 배부르게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을 
동안 꼬르륵거리는 배를 잡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홍욕심 학생은 또 다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더 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끝)

 

 


